
홀로 숲 속에 들어가 커다란 보리수 아래

길상초로 자리를 만들어 단정히 앉은 싯다

르타는‘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죽어 없어

져도 좋으니, 우주와 생명의 실상(實相)을

깨닫기전에는결코이자리를떠나지않으

리라’고맹세한채깊은명상에잠긴다.

7일째가 되던 날 나고 죽는 이 세상 모든

이치가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의 마음을 환

히 빛냈다. 온갖 집착과 고뇌가 자취도 없

이 풀려 버리고, 우주가 곧 내 자신이고 내

스스로가우주임을알게된것이다. 

인류의 스승 부처님이 탄생하도록 한 7

일간의 명상법은 사념처(四念處, 위빠사나)

이다. 

<대념처경>에 따르면 부처님은‘깨닫기

위한 하나의 길은 네 가지의 마음챙김’이

라고 설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身念處),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受念處), 마음에 대

한 마음챙김(心念處), 법에 대한 마음챙김

(法念處)이 바로 그 것이다. 또한‘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과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

한 진리, 열반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 사

념처’라고부연했다.

그렇다면 선정에 드는 자세는 어때야 할

까. <염처경>은‘숲 속 나무 아래나 조용한

곳에가서자리를잡고다리를포개고앉은

다음 몸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앉는방법이라고설한다.

걷기선을할수도있다. ‘걸을때걷는것을

알라’는<염처경> 속부처님의말씀처럼, 걷

기뿐아니라걷고서고앉고눕는모든행동

이선정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질수있다.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과 함께 중생 근기

에 따라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셨다. <중지

부경>에서 사마타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

이다. 이에 따르면 깨달음에 이르는 네 가

지 길이 있는데,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사

마타와 사념처에 대한 수행 수순이 틀려지

는 것을 설명했다. 사마타를 먼저 수행하고

사념처를 나중에 수행하는 수행자, 사념처

를 먼저 하고 사마타를 하는 수행자, 두 가

지를 연결해서 수행하거나, 사념처 수행을

하는 가운데 선정에 들어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나는수행자의분류를해놓고있다.

이러한 네 가지 길에서 사념처를 수행할

때는 세 가지 문인 무상 고 무아 중에서 하

나를 관하게 된다. <청정도론>은‘신심과

보시를많이한수행자는무상의문인무상

삼매로, 선정을 많이 닦은 수행자는 고의

문인 무원삼매로, 지혜가 많은 이는 무아의

문인 공삼매에 든다’고 설명한다.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하면모두한줄기이다.

각황사 조실 의룡 스님은“부처님은 낙

행주의자”라고 말한다. 수행하는 것이 즐

겁지 않고 고통스러우면 그건 수행의 정도

에서 벗어나는 것이자, 부처님이 말씀하셨

던 수행이 아니라는 것. 스님의 말씀처럼

고행을 하던 싯다르타는 그것이 도를 깨치

는 방법이 아니라고 깨달았기에 고행을 버

리고 평화와 기쁨 속에 7일간의 선정에 들

었던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수행법은 사

념처 수행이지만 2500년이 지난 현재의 불

자들은 사념처 수행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선, 독경, 염불, 주력, 절, 사경ㆍ사불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행법이 불자들 사이에

서이루어지고있다.

성도재일을 맞아 부처님이 용맹정진 했

던 정신을 되살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

든 정진의 힘을 높이 세워보자. 어떤 수행

법이건내근기에맞는수행법을찾아성도

재일에는 깨달음을 위한 정진을 하자. 부처

님의 깨달음을 찬탄하며‘나’를 찾아 깨달

음의길을떠나야한다.

성도재일마다 철야정진을 한지 10년이

됐다는 이정선 보살(60)은“나이가 들면서

철야정진이 쉽지는 않지만 깨달음을 얻었

던 부처님도 이러한 정진을 통해서 성불했

다는 생각에 좀더 열심히 하게 된다”며“밤

을새우며용맹정진을하고나면그동안쌓

였던악업이씻겨나가는것같아무척홀가

분하다”고철야정진예찬론을펼친다.

어떤 수행방법을 선택하든지, 성도재일

까지 치열한 구도 속에 피어오르는 법열을

만끽해보자.

강지연기자 jygang@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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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음 12월 8일) 성도재일…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나?

네가지 마음챙김 통해 집착 벗어나

사찰서 철야정진하며‘부처님 닮기’서원

“수행은 기쁜일”…정진 원력 잇는 날 돼야

詩畵로떠나는암자기행

장인성 시인

향일암(向日庵): 여수돌산도에있는비구니암자. 

돌문틈새로조망하는일출모습이장관이다.

사찰 내용 날짜 연락처

서울 조계사
성도재일 정진주간 1월 19~26일

철야정진 1월 25일 저녁 9시~26일 새벽 4시
(02)732-2115

서울 봉은사 자비실천 참회 정진기도 1월 19~25일 (02)545-1448

서울 보문사 성도절 철야 참회 정진법회 1월 25일 저녁 8시~26일 낮 12시
(02)928-3797

서울 불광사
성도 광명전야 철야 정진법회 1월 25~26일

성도광명일 법회 1월 26일 (02)413-6060

서울 법장사 성도재일 정진기도 1월 19~26일, 25일 철야정진 (02)971-0303

성남 정토사 3천배 철야기도 1월 24일 오후 2시, 25일 오후 2시∙8시 (031)723-9797

수원 용주사 철야정진 1월 25일 오후 7시~26일 새벽 3시 (031)234-0040 

고양 흥국사 철야정진 1월 25일 오후 10시~26일 새벽 4시 (02)381-7970 

인천 법명사 경건주간 1월 19~26일 (032)576-9741

양주 육지장사 철야정진 1월 25일 저녁 9시~26일 새벽예불 (031)871-0101

대구 동화사 철야정진 1월 25일 저녁 8시~26일 새벽 3시 (053)474-8228

대구 영남불교대

관음사
철야대법회 1월 25일 저녁 9시~26일 새벽5시 (053)474-8228

영천 은해사 철야정진법회 1월 26일 오후 6시~26일 오전 6시 (054)335-3318

합천 해인사 용맹정진 1월 19~26일 (055)934-3000

이번 겨울에도 역시‘나’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수행템플스테이가 마련됐다.

본격적인 수행에 선뜻 동참하기 힘들거나,

직장생활 등으로 시간이 부족한 이들을 위

해마련된짧은수행맛보기기회.

3박4일간 마련되는 장성 백양사(061-

392-7502)의 참사람 동계수행템플스테이

가있다. 

1월 25~28일, 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수행으로가꾸는참된삶-나를찾아떠나

는여행’에동참할수있다.

청소년들을 위한‘호국참선프로그램’은

2월 23~25일 밀양 표충사(055-352-

1070)에서 열린다. 심우도 등을 보며 마음

공부도 하고, 사명대사 <난중어록>도 배우

며호연지기를기른다.

참 나를 찾아가는 7박8일간의 출가수행

‘참사람의 향기’는 해남 미황사(061-

533-3521)가 매달 운영한다. 참선 묵언 오

후불식, 수행문답 등 철저한 출가수행자의

생활속에젖어들수있다. 

김제 금산사(063-246-3679)는 1월

20~26일, 27일~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禪-나를깨치다’수련법회를마련한다. 

매월 넷째 주 주말 서울 길상사(02-

3672-5945)에서 정기적으로 마련되는

‘맑고향기롭게선수련회는토요일오후3

시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 꼬박 24시간

동안진행된다. 

강지연기자

백양사∙미황사∙금산사∙길상사 수행 템플스테이

추위야 물렀거라! 산사로 수행하러 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자료를보내드립니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010-6230-2113∙☎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샤카족의왕자고타마싯다르타가29세의나이로부귀영화를버린채출가수행한지6년만

에우주를아우르는진리를깨쳐부처님이된날. 음력12월8일(양력1월26일) 성도재일

(成道齋日)이다. 우리나라에서행해지고있는성도재일의기원은중국송나라때로거슬러올라간

다. 송나라때선가에서12월8일을성도일로정하고법회를해왔던것. 남방불교에서는베사카

(vesakha)의보름(대개5월초)으로하고있기때문에차이가난다. 

깨달음을얻고자수행하는이들은계속늘어나고있다. ‘삶’을조망하고, ‘나’를관찰하고그리

고끊임없이‘나’를갈고닦아깨달음을얻으려면어떤수행법을선택할까고민도많이한다. 성도

재일을앞두고, 삶을고뇌하던싯다르타태자가고통을해결하고자출가한후어떻게수행했는지

알아보자.

■ 성도재일 정진법회 여는 사찰

그림: 이상배 화백

성도재일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며 나도 부처가 되고자 용맹정진을 한다. 사진은 대구사원

주지연합회의성도절기념법회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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